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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타액선 종양은 전체 두경부 종양의 약 7%를 차지하며, 그

중 75~80%는 이하선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

하선 종양의 주 치료는 수술적 제거로 종양의 종류, 크기, 그

리고 위치 등을 고려한 이하선의 부분 또는 전체 절제를 통

해 이루어진다.2) 이러한 이하선 절제술을 위한 피부 절개법

은 1912년 소개된 Blair 절개법이 최근까지 그 표준으로 인

정받고 있는데,3) 이는 이주 앞에서의 전이개 절개에서 시작

하여 하악 하연과 평행하게 주행하는 경부 피부 절개로 진행

되는 접근법으로 안면신경 전체를 확인하고 종양을 박리하

는 데 매우 우수한 수술적 시야를 제공하지만, 절개선이 길고 

경부에 뚜렷한 반흔을 남기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3,4)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1967년 Appiani는 변형 안면거

상 절개법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을 처음 소개하였다.2) 변

형 안면거상 절개법은 절개선이 크게 전이개, 후이개 그리고 

후두부 모발선 절개 등의 3부분으로 이루어진 절개법으로, 

Blair 절개법과 비교하여 경부 절개가 없으며 후이개 및 모발

선 절개는 귓볼 및 모발에 의해 상당 부분 가려진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그 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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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형 안면거상 절개법도 외관상 비교적 쉽

게 확인이 가능한 전이개 부위에 피부 절개가 필요하다는 단

점이 있다.5)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전이개 부위

의 피부 절개 없이 후이개 부위와 후두부 모발선 절개만으로 

이하선 절제술을 시행하여 변형 안면거상 절개법보다 우수

한 미용적 결과를 얻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으나,6,7)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후향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미용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안면신경의 불충분한 

노출 및 안면신경 손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종양의 불완전

한 절제 가능성 등의 이유로 Blair 절개법이나 변형 안면거

상 절개법만큼 보편적으로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저

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후이개 모발선 절개를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의 기술적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해 전향적으로 평가

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이번 연구는 경북대학교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

인하에 전향적으로 진행되었으며(IRB: 201604020),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명의 두경부 외과의에 의해 시

행된 23예의 후이개 모발선 절개를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을 

대상으로 하였다.8) 모든 환자는 수술 전 악성의 가능성을 배

제하기 위한 초음파 및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이하선 종양의 위치 및 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경부 전산화단층촬영 역시 시행하였다. 이하선 종양 

환자 중 술 전 검사에서 악성으로 진단되거나 악성의 가능성

이 있는 경우, 그리고 후이개 모발선 절개만으로는 노출이 어

려울 것이 명백한 이하선 전방, 상방에 위치한 이하선 종양, 

그리고 이전에 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본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대상 환자의 평균 나이는 50.4세(5~71세)였으며, 23명

의 환자 중 남자가 10명(43.5%), 여자가 13명(56.5%)이었다. 종

양의 위치는 이하선 중간부에 위치한 경우가 9예(39.1%), 하

부에 위치한 경우가 14예(60.9%)였으며, 술 전 영상학적 검사

의 축상면(axial view)에서 확인된 종양의 평균 크기는 2.9 cm 

(1.5~5.1 cm)였다(Table 1).

절개 방법 및 수술 술기

모든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2.5배 확대경을 착용한 상태

의 직접 시야에서 진행되었다. 환자는 앙와위 자세에서 어깨 

받침대를 이용하여 경부를 신전시켰으며 반대측으로 머리를 

회전시켰다. 피부 절개 전 0.5 cm 폭의 후이개 부위 모발을 짧

게 깎아 절개 부위의 시야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피부 절개는 

후이개구(retroauricular sulcus)의 하단에서 시작해 상방으로 

외이도 높이의 후이개구 중간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후하방

으로 방향을 바꾸어 모발선을 따라 이어지도록 하였다(Fig. 

1). 피부 피판은 흉쇄유돌근의 표면을 따라 전하방으로 접근

하여 이하선 피막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광경근이 확인되는 

지점부터는 광경근의 아래쪽 표면을 따라 피판을 거상하였

다(Fig. 2).

안면 신경의 주가지는 고실유돌열(tympanomastoid fissure)

Fig. 1. After shaving the retroauricular hair (0.5-cm wide), a skin 
incision is marked along the retroauricular sulcus and hairline.

Fig. 2. After a skin incision, the skin flap is elevated anteriorly, su-
perficial to the parotid fascia.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23 patients

Characteristics Patients (n=23)

Age (years) 50.4 (range, 5-71)

Sex (%)

Male 10 (43.5)

Female 13 (56.5)

Location of the mass (%)

Middle 9 (39.1)

Inferior 14 (60.9)

Mass size (cm) 2.9 (range,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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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하측으로 박리해 나가면서 확인하였다(Fig. 3). 주가지 

확인 후 종양과 상관관계가 있는 나머지 안면신경 분지들을 

주의하여 박리하면서 0.5~1.0 cm의 절제연을 두고 종양을 

제거하였다(Figs. 4 and 5).9) 종양 제거 후에는 후이개 모발

선 절개의 가장 후하방에 음압 배액관을 거치시킨 후 4-0 

Vicryl과 Nylon 실을 이용하여 피부 봉합을 시행하였다. 봉합

은 수술 후 5~7일째에 제거하였다.

평가 항목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총 수술 시간, 수술 중 직접 시

야에서의 종양 노출의 실패, 의도치 않은 종양의 파열, 수술 

후 총 배액량 및 배액관의 거치 기간, 그리고 술 후 입원 기

간에 대해 평가하였다. 술 후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 및 절

제연의 상태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합병증으로는 피부 피판

의 괴사, 혈종, 장액종, 술 중 확인된 안면신경의 손상, 술 후 

실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타액 누공, 그리고 임상적 Frey 증

후군 발생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절개 부위의 흉터 상

태 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술 후 3개월째 절개 부위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visual analog scale을 이용하여 0

점에서 10점까지 측정하였다.8) 

결      과

수술 결과

전체 23명 모두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후이개 모발선 절개

를 이용하여 이하선 절제술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들 환자에

서 이하선 절제술의 수술 시간은 117.6분(75~163분)이었다. 

충분치 않은 수술 시야로 인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

거나 추가적인 전이개 절개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수술 

중 의도치 않게 종양이 파열된 경우도 없었다. 술 후 전체 배

액량은 평균 51.5 mL(25~91 mL), 평균 배액관 거치 기간은 

3.4일(3~5일), 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은 4.4일(4~6일)이었다. 수

술 후 최종 진단은 다형선종이 12예, Warthin 종양이 8예, 제

1새성기형이 2예, 림프상피성 낭종이 1예로 확인되었으며, 모

든 경우에 있어 절제연은 음성이었다(Table 2).

Fig. 3. The main trunk of the facial nerve is identified by dissect-
ing inferomedially to the tympanomastoid fissure.

Fig. 4. The relevant branch of the facial nerve is carefully dissect-
ed and preserved.

Fig. 5. The tumor is completely removed with a sufficient resection 
margin.

Table 2. Surgical outcomes

Variables Patients (n=23)

Operating time (min) 117.6 (range, 75-163)

Exposure failure (%) 0 (0.0)

Inadvertent mass spillage (%) 0 (0.0)

Drainage amount (mL) 51.5 (range, 25-91)

Drainage duration (days) 3.4 (range, 3-5)

Postoperative hospital stay (days) 4.4 (range, 4-6)

Final diagnosis after surgery
Pleomorphic adenoma 12
Warthin tumor 8
First BCC 2
Lymphoepithelial cyst 1

BCC: branchial cleft c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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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합병증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하여서는 술 중 안면신경 손상이 확

인된 경우는 없었으나, 술 후 일시적으로 입꼬리 움직임의 기

능저하가 발생한 경우는 4예(17.4%)에서 있었고, 이러한 소견

은 4명의 환자 모두에서 3개월 이내에 자연회복 되었다. 피부 

피판 첨부의 괴사는 염증으로 인한 피부 누공을 함께 제거

한 제1새성기형 환자 1명(4.3%)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범위가 

넓지 않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그 외에 소량의 장액종이 

1예(4.3%)에서 발생하여 흡인 및 압박 드레싱으로 치료하였

으며, Frey’s 증후군이 1예(4.3%)에서 나타났으나, 그 정도가 심

하지 않아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 2예(8.7%)에서는 모발

선 절개부에 비후성 반흔을 보였는데, 해당 부위는 머리카락

에 가려지는 부위로 환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는 않았다. 술 후 3개월째 visual analog scale을 이용하여 측

정한 환자의 주관적인 흉터 만족도 점수는 평균 9.0점(6~10

점)으로 나타났다(Fig. 6, Table 3).

고      찰

이번 연구는 전이개 부위의 절개 없이 후이개 부위와 후두

부 모발선 절개만으로 안면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없이 안전

하게 이하선 종양의 절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수술 도중 

불충분한 절개로 인한 노출 실패는 없었으며 종양의 유출 또

한 발생하지 않았다. 저자들이 이번 연구에 적용한 이하선 절

제술의 범위는 부분 이하선 천엽 절제술로 이는 과거 고식적

인 이하선 천엽 절제술에서 안면신경의 모든 가지를 확인 후 

박리하는 것과 달리 종양과 인접한 이하선 조직 및 안면신경 

가지만을 찾아 박리하는 술식으로, 무작위 대조 연구를 포

함한 많은 연구에서 종양의 재발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수술 

후 합병증 빈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되어 

현재 양성 이하선 종양의 표준 술식으로 인정받고 있다.9-11)

본 연구에서 수술 시간은 이를 마취 시작부터 마취 종료까

지로 정의하였을 때 평균 117.6분이었다. 이는 이전에 변형 

Blair 절개법과 변형 안면거상 절개법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

술의 수술 시간이 각각 140~150분과 130~170분가량으로 보

고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짧은 것이었으나,3,7,8) 대상이 된 

종물의 크기 및 위치, 그리고 이하선 절제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후이개 모발선 자체가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소견은 적어도 후이

개 모발선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이 Blair 절개법과 변형 

안면거상 절개법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수술 

시간의 연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술 후 경과에 있어서도 이번 연구에서 술 후 전체 배액

량은 51.5 mL로 이전의 Ahn 등8)이 Blair 절개법과 안면거

상 절개법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고한 60.1, 79.1 mL에 비해 

다소 적었으며, 그 외 배액관의 거치 기간, 퇴원까지의 입원 기

간은 이하선 절제술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4,8)

이하선 절제술에 있어 종양 제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 사항은 안면신경의 안전한 확인 및 박리이다. 실

제 후이개 모발선 절개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큰 우려는 제

한된 피부 절개로 인한 안면신경 확인의 어려움 및 불충분한 

노출, 그리고 그로 인한 안면신경의 손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영구적인 안면신경 손상은 

전체 23예 중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변연하악분지에 국

한된 일시적인 안면신경의 손상 빈도는 17.4%로 고식적 절개

법이나 안면거상 절개법에 대한 연구에서 보고한 7.9~20.0%

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었다.7,8,12) 물론 본 연구가 이하선

의 중앙 및 하부에 위치한 이하선 종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후이개 모발선 

절개술을 이용한 이하선 절제술이 안면신경 손상의 위험도

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실제 저

자들의 경우 해당 수술 시야에서 안면신경의 주가지 및 종양

Table 3.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cosmetic outcomes
Variables Patients (n=23)

Facial nerve injury during surgery 0 (0.0%)
Transient mouth angle weakness 4 (17.4%)
Skin flap necrosis 1 (4.3%)
Hematoma 0 (0.0%)
Seroma 1 (4.3%)
Salivary fistula 0 (0.0%)
Symptomatic Frey’s syndrome 1 (4.3%)
Hypertrophic scar 2 (8.7%)

VAS score for subjective scar satisfaction 9.0 (range, 6-10)

VAS: visual analog scale

Fig. 6. Photograph taken after 3 months postoperatively shows 
complete healing of the wound, which can be hidden by the hair 
and aur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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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신경분지들을 찾아 박리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다만 후이개 모발선 절개를 통해 안면신

경을 박리하는 경우 다소 협소한 시야로 인해 안면신경의 확

인 지표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주연골지표(tragal pointer)

가 분명하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고실유돌열을 안면신경의 주가지를 확인하

는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고실유돌열은 뼈로 이루어

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협소한 수술 시야에서도 이주연골지

표에 비하여 해부학적 변이가 거의 없이 항상 일관된 위치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13)

 이번 연구에서 술 후 흉터에 대한 환자들의 주관적 만족

도는 9.0점으로, 기존 연구에서 Blair 절개법을 사용한 경우

의 5.7~6.9점이나 안면거상 절개법을 사용한 경우의 6.8~8.5

점과 비교해 흉터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하였으며,4,7,8,12) 이는 2014년에 보고된 Kim 등7)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특히 최근에 미용적 이하선 절제술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안면거상 절개법에 대한 기존 연구

들과 비교하였을 때도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후이개 

모발선 절개가 안면거상 절개에서 전이개 절개 부분만을 생

략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흉터 만족도의 차이는 이개 

및 모발에 의해 잘 가려지지 않는 전이개 흉터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후이개 모발선 절개를 사용하는 

경우 안면거상 절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흉쇄유돌근의 상부

를 충분히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종양의 제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함몰 변형을 흉쇄유돌근으로 재건하기 용이

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비교적 짧은 모집 기간으로 

인해 대상 환자 수가 23명으로 적었으며, 이러한 환자군을 고

식적인 Blair 절개법 및 안면거상 절개법을 시행한 환자들의 

결과와 직접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본 기관에서 Blair 절개법 및 안면거상 절개법을 통해 

이하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안전성을 위

해 이하선의 전방 및 상방에 위치한 종양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절개를 통한 접근법이 종양의 위치와 관

계없이 모든 이하선 절제술에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향적으로 진행

된 본 연구의 결과는 위치에 따라 선별된 환자에서 후이개 

모발선을 통한 이하선 절제술에 있어 기술적 가능성 및 안전

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후이개 모발선 절개를 통한 이하선 절제술은 

이하선의 중앙 및 하방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이하선 종양 

환자들에 있어 안면신경마비 등의 주요 합병증 위험을 증가

시키지 않으면서 수술 후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며, 향후 안면거상 절개법과 함께 미용적 이하선 절제

술의 접근법 중 하나로 보다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는 바이다. 다만 이하선 전방이나 상방에 위치한 종양의 

경우 본 절개법만으로는 노출이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또

한 악성종양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

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Amin A, Mostafa A, Rifaat M, Nabawi A, Shallan M, Rabie A, et 

al. Parotidectomy for benign parotid tumors: an aesthetic approach. 
J Egypt Natl Canc Inst 2011;23(2):67-72.

2) Bulut OC, Plinkert P, Federspil PA. Modified facelift incision for 
partial parotidectomy versus bayonet-shaped incision: a comparison 
using visual analog scale. Eur Arch Otorhinolaryngol 2016;273 
(10):3269-75.

3) Kim MK, Ji YB, Song CM, Lee SH, Kim KR, Tae K. Comparison of 
modified Blair incision and modified facelift incision in parotidectomy.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5;58(5):337-40.

4) Lee SY, Koh YW, Kim BG, Hong HJ, Jeong JH, Choi EC. The extended 
indication of parotidectomy using the modified facelift incision in 
benign lesions: retrospective analysis of a single institution. World 
J Surg 2011;35(10):2228-37.

5) Yuen AP. Small access postaural parotidectomy: an analysis of 
techniques, feasibility and safety. Eur Arch Otorhinolaryngol 2016; 
273(7):1879-83.

6) Roh JL. Extracapsular dissection of benign parotid tumors using a 
retroauricular hairline incision approach. Am J Surg 2009;197(5): 
e53-6.

7) Kim DY, Park GC, Cho YW, Choi SH. Partial superficial parotidectomy 
via retroauricular hairline incision. Clin Exp Otorhinolaryngol 
2014;7(2):119-22.

8) Ahn D, Kim H, Choi JH, Sohn JH. Modified Blair incision versus 
modified facelift incision combined with sternocleidomastoid 
muscular flap in parotidectomy.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5;58(1):37-43.

9) Carlson ER, McCoy JM. Margins for benign salivary gland neoplasms 
of the head and neck. Oral Maxillofac Surg Clin North Am 2017;29 
(3):325-40.

10) Roh JL, Kim HS, Park CI.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partial parotidectomy versus superficial or total parotidectomy. Br 
J Surg 2007;94(9):1081-7.

11) Huang G, Yan G, Wei X, He X. Superficial parotidectomy versus 
partial superficial parotidectomy in treating benign parotid tumors. 
Oncol Lett 2015;9(2):887-90.

12) Grover N, D’Souza A. Facelift approach for parotidectomy: an 
evolving aesthetic technique.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3; 
148(4):548-56.

13) Robertson MS, Blake P. A method of using the tympanomastoid 
fissure to find the facial nerve at parotidectomy. Aust N Z J Surg 
1984;54(4):369-73.


